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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생:   1940년 3월 14일 뮐렌/슈타인펠드 

서 원:  1965년 3월 28일 훼히타 

사 망:    2026년 3월 22일 훼히타, 병원 

매 장: 2026년 3월 31일 코스펠드, 수녀원 묘지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기꺼이 걷게 하소서!" 

스웨덴의 성녀 비르짓다 

 

마리아네는 페인트공 기능장 아우구스트 베스터만과 그의 아내 안나의 막내딸이었다. 

마리아네에게는 세 명의 언니 오빠가 있었다. 아버지는 1945년 전쟁에서 사망했고, 어머니는 

1948년에 다른 페인트공 기능장인 알빈 필레와 재혼했다. 마리아네는 가톨릭 가정에서 자랐으며, 

두 번째 아버지와 깊은 신뢰 관계를 쌓을 수 있었다. 

마리아네는 1946년부터 1954년까지 뮐렌에 있는 가톨릭 초등학교에 다녔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훼히타에 있는 노틀담 수녀회 유치원에서 18개월 동안 도우미로 일했다. 이 기간 중에 

유치원 교사가 되기로 결심했고, 그 목표를 향해 한결같이 나아갔다. 1957년부터 1958년까지 

코스펠드에 있는 우리 수녀회의 국가 공인 가정학교에 다니며 1959년 3월에 고등학교 졸업 

자격증을 취득했다. 1960년부터 1962년까지는 코스펠드에 있는 유치원 및 보육교사 양성 여성 

기술학교에 다녔다. 같은 해, 훼히타에서 수녀회에 입회했다. 1963년 착복식에서 마리아 비르깃 

수녀라는 이름을 받았다. 수녀는 젊은 나이에 올덴부르그 유치원의 원장직을 맡았다. 1969년부터 

1970년까지는 몬테소리 교사 양성 과정을 수료했다. 이것이 수녀가 훼히타의 몬테소리 

어린이집에 수년간 헌신하게 된 토대가 되었다. 24년간의 운영을 마치고 퇴임했을 때, 당시 본당 

신부는 수녀에게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비르깃 수녀를 "인정받고 존경받는 

수녀로서, 끊임없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통합의 중심 인물로서 조화로운 

협력을 이끌어낸 인물"이라고 묘사했다. 비르깃 수녀는 새로운 몬테소리 어린이집 건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그 개념은 다른 시설들의 모범이 되었다. 

마리아 비르깃 수녀는 1992년 새로운 세계에 발을 내디뎠다. 구 동독의 루트비히스루스트에 있는 

공동체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이 되었다. 15년 동안 카리타스 자문으로 활동하며 유치원 교사 

연수에 교육 경험을 아낌없이 쏟았다. 동독의 수많은 유치원을 알게 되고 진심과 행동으로 그들의 

발전을 도왔다. 

2007년 루드비히스루스트를 떠난 후, 수녀는 마리엔하인에서 분원 책임자로, 2008년부터는 관구 

참사로 봉사했다. 2015년 인근에 난민 보호 시설이 설립되었을 때, 수녀는 아이들과 어머니들을 

찾아가 놀이와 교육 활동을 제공했다. 또한 다른 여성들과 함께 뜨개질 모임에 참여하여 훼히타의 

사회복지, 딩클라게의 노숙자, 아이티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선 활동을 지지했다. 

수녀는 가족뿐 아니라 지역의 독거인과 노인들과도 매우 가까웠으며, 그들은 수녀의 방문을 

반갑게 맞이했다. 

사순 5주일에 마리아 비르깃 수녀는 짧고 심각한 투병 끝에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수녀의 마지막 길도 보여주셨음을 믿는다. 


